
상업세탁에 나타난 사고 

  

1. 서 언 

의생활에 있어서 세탁의 역할은 더러워진 의류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위생을 유

지하고 의류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탁업자가 의류를 원형대로 세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세탁처리의 분명한 실수도 있지만, 세탁

업자의 입장에서는 예방할 수 없는 트러블도 수없이 많다. 패션의 다양화 및 가격

파괴의 시대에 접어들어 세탁에 견딜 수 없는 품질의 제품도 나돌고 있기 때문이

다. 적절한 손질방법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한 소비자도 시대에 맞추어 맵시있게 입는 센스는 있지만, 의류 손질에 대한 지식

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세탁업자는 제품마다의 알맞은 조건을 확인하고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실패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포함해 세탁트러블의 일

면을 소개한다. 

 

2. 사고사례 

1) 제품의 특성에 기인하는 사례 

 ①견제품의 化피브릴  

 ②견제품의 물방울 얼룩 

 ③강연사 직물의 수축 

 ④얇은 기모제품의 잔털빠짐 

 ⑤텐셀의 외관 변화 

 ⑥견, 신합섬의 밀린흠 

 ⑦모헤어혼방 바지의 파손 



 ⑧신합섬의 필링 

 ⑨금속사 사용제품의 변색 

 ⑩아크릴 장섬유제품의 늘어남 

 ⑪폴리프로필렌 패딩의 수축 

 ⑫염화비닐계 합성피혁의 경화 

 ⑬폴리우레탄 코팅제품의 박리 

 ⑭폼 라미네이트제품의 박리 

 ⑮오일 클로드제품의 태 변화 

○16  플록가공 제품의 플록 탈락 

○17  오펄가공 셔츠의 찢어짐 

○18  안료수지 가공제품의 변퇴색 

 

2) 제조품질에 기인하는 사례 

 ①농색 견제품의 색번짐 

 ②주름의 소실 

 ③신합섬의 승화 이염 

 ④몰(mole)사 사용제품의 실 빠짐 

 ⑤원단 주름 

 ⑥땀과 일광의 복합작용에 의한 변퇴색 

 ⑦가스 퇴색 

 ⑧엠보스 가공제품의 요철 소실 

 ⑨니트의 뒤틀림 

 

 



3) 부자재의 품질에 기인하는 사례 

 ①단추, 구슬(beads)의 용융, 용해 

 ②장식구(spangle)의 변색 

 ③금속제 부속품에 의한 변색 

 ④와이셔츠 옷깃심의 수축 

 

4) 사용조건에 기인하는 사례 

 ①퍼머액에 의한 변퇴색 

 ②화장품에 의한 변퇴색 

 ③형광증백제의 분해에 의한 변퇴색 

 ④형광증백제의 부착에 의한 변퇴색 

 ⑤酸 부착에 의한 찢어짐 

 ⑥손목시계에 의한 와이셔츠의 소맷부리 찢어짐 

  

3. 사고사례의 설명 

3.1 제품의 특성에 기인하는 사례 

3.l.l 견제품의 피브릴화 

견제품은 세탁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탈색된 것 같이 흰빛을 띠는 경

우가 있다. 견은 마찰에 의해 피브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업세탁에서는 형태

유지와 염색보호를 위해 보통 온화한 드라이클리닝을 한다. 그러나 세정, 건조 및 

얼룩빼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염색이 짙은 제품은 광택이 

변하거나 흰빛을 띠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는 가격을 낮추어 제품화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나쁜 것

이 눈에 띤다. 더욱이 피브릴현상을 살려 샌드워싱가공이나 스톤워싱가공을 통해 



調피치스킨 로 한 차별화 상품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반대로 견의 수명을 단축하

여 품질이 불안정하게 되기도 한다 

3.l.2 견제품의 워터 스폿현상 

견제품 중에서도 스톤워싱 실크는 물방울 얼룩(water spot)을 일으키기 쉽다. 이 

종류의 원단은 스팀을 주어 얼룩을 제거하면 그 부분이 흰빛을 띠게 되거나, 워터 

스폿이라고 부르는 고리형의 얼룩이 발생한다. 또한 땀 등의 수용성 물질이 잔류

하고 있는 경우 습기가 있으면 그 부분이 눈에 띠게 된다. 때문에 스톤워싱 실크는 

오염이 붙으면 조치가 매우 어려운 소재이다. 

3.1.3 강연사 직물의 수축 

머즐린, 조오젯(georgette),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은 실의 꼬임방법 및 제

직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강연사를 사용한 평직물이다. 강연사직물 중 특히 견, 양

모를 소재로 한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이들은 드라이클리닝액 안의 수분이나 가공

에서 스팀의 영향을 받아 실이 팽윤하고 그 후 다시 꼬임상태로 되돌아가 수축하

거나 변형이 일어난다. 특히 가공에서의 스팀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스팀을 많이 주지 않고 가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세정, 

건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세는 절대 금물이다. 

3.1.4 薄기모제품의 잔털빠짐 

견이나 신합섬의 얇은 기모제품은 약품처리 및 물리적인 처리로 기모하여 부드

러운 촉감과 독특한 질감을 내고 있는데, 동시에 매우 얇게 열화되고 있다고도 말

할 수 있다. 그 결과 표면의 기모가 마찰에 의해 약해지고, 착용중 스치기 쉬운 부

분의 잔털이 탈락하여 색상이나 감촉이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문제삼

고 싶은 것은 이 종류의 소재가 블루종(blouson)과 같이 거칠게 입는 품목에 많이 

사용되는 점이다. 마찰이나 오염 부착의 빈도가 많은 품목에의 사용은 원래 부적

당한 소재이다. 



 3.l.5 텐셀의 외관 변화 

텐셀을 얇게 기모한 제품은 얼룩상태로 변색하거나 색상이 짙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텐셀을 비롯한 박기모제품은 기모가 흐트러져 얼룩상태가 되기 쉽다. 착용

이나 세탁에 의해 옷깃, 소맷부리, 옷단 등 마찰을 받기 쉬운 부분의 색상이 짙게 

보일 때는 기모가 탈락한 경우이다. 텐셀은 천연펄프를 원료로 하는 점에서 레이

온과 같지만, 칫수안정성이 우수하다. 

3.1.6 견, 신합섬의 밀린흠 

견제품 및 신합섬 등 얇은 직물은 짜인 실이 부분적으로 밀려 밀도가 흐트러지

는 소위 밀림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밀림현상은 밀도가 낮은 원단 및 지나

친 유연가공이나 감량가공을 한 원단에 일어나기 쉬우며, 최근 초극세섬유를 사

용한 폴리에스테르 신합섬에도 많이 나타난다. 의복의 팔 윗부분이나 어깨주변, 

허리, 팔꿈치 등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착용중의 마찰이 원인이다. 이

밖에도 세탁에서의 얼룩빼기 등 부분적인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밀림현상에 의한 실의 이동으로 색무늬가 바뀌거나 색번짐과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3.1.7 모헤어혼방 바지의 파손 

앙고라 산양의 모(mohair)는 아름다운 광택을 갖고 있어 여름용 고급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모헤어는 원래 약간 굵고, 굴곡 및 마모에 약한 성질이 있

기 때문에 접은 부분의 실이 약해지기 쉬워 무릎 뒤나 밑단 부분이 스쳐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앉거나 일어날 때 의자의 테두리에 문질러지거나 걸을 때 반

복하여 구부러지기 때문이다. 세탁시에는 망을 사용하여 마찰작용을 가능한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름가공을 하면 쉽게 찢어지는 원인이 된다. 조성표시

에 모헤어가 혼방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촉감으로 확인할 필

요가 있다. 



3.1.8 신합섬의 필링 

일반적으로 필링은 합섬과 양모의 혼방제품 및 獸毛제품, 밀도가 낮은 원단 등

에서 일어나며 종래의 폴리에스테르 제품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신합

섬은 매우 가는 섬유를 사용하는 관계로 1올 1올의 섬유가 약하고, 마찰 등으로 인

해 섬유의 절단이 생겨 잔털 및 필링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착용 중 가방 등으로 

인해 같은 부분에 마찰이 반복되어 필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종래의 강하고 질

긴 폴리에스테르라는 인식을 버리고 까다로운 소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3.1.9 금속(lame′)사 사용제품의 변색 

금속사는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이 진공증착되어 있어, 이 

알루미늄이 땀이나 얼룩, 산ㆍ알칼리, 방충제의 가스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광택

이 변화한다. 폴리에틸렌 포장지에 보관중 수분작용을 받아 광택이 변하는 경우

도 있다. 또한 마찰 및 굴곡에도 약해, 착용 중 겨드랑이, 소맷부리 등 마찰을 받기 

쉬운 부분이 박리되는 경우가 있다. 

3.l.10 아크릴 장섬유제품의 늘어남 

아크릴 장섬유는 열에 대한 거동이 매우 미묘해 2차 전이점인 濕熱 80 , ℃ 乾熱 

120℃에서 극단적으로 부드럽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건조온도나 가공온도

가 2차 전이점에 달하면 외력이 걸린 방향으로 변형한다. 행거에 매단 상태로 스

팀건조하면 自重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외력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늘어나 끊어

진다. 

3.1.11 폴리프로필렌 패딩의 수축 

폴리프로필렌은 섬유중에서 가장 가볍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패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에 약하고 건조나 가공시 열에 의해 수축해 버리는 경

우가 있다. 패딩제품은 품질표시에 주의하고,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제품은 

40℃ 이하의 저온으로 건조,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3.l.12 염화비닐계 합성피혁의 硬化 

염화비닐계 합성피혁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경화되거나 표면에 갈라짐이 생

긴다. 합성피혁은 염화비닐계 및 우레탄계 또는 나일론계의 수지를 원단표면에 

塗布하여 천연피혁을 모방한다. 이중 염화비닐계의 것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

해 可塑劑가 녹으면서 경화하거나 더욱이 기계력이 가해져 잔금이 생긴다. 때문

에 염화비닐계의 것은 보통 wet cleaning을 한다. 한때 염화비닐계의 것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최근 수입품에서 가끔 눈에 띤다. 품질표시에 염화비닐의 사용

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도 트러블의 한 원인이다. 

3.l.13 폴리우레탄 코팅제품의 박리(剝離) 

폴리우레탄은 열에 수축하기 쉽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게 되거나 끈적거

리게 된다( 時劣化경 ).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 제품이라도, 폴리우레탄이 열

화되고 게다가 접착강도도 저하되므로써 세탁에 의해 박리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폴리우레탄 제품의 수명은 제조하고 나서 보통 2 3∼ 년, 길어도 5년이라고 생각하

면 좋다. 이것을 소비자는 모르기 때문에 구입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세탁트러블

로 이어진다. 문제가 되어도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특

히 착용에 관계없이 경시열화를 일으키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시점에서 보증기

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l.14 폼(foam) 라미네이트 제품의 박리 

편포 또는 직물에 우레탄 폼을 접착시킨 폼 라미네이트는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基布와 우레탄이 박리되는 경우가 있다. 폼 라미네이트는 폴리우레탄 수지에 스

폰지 같은 잔 기포를 만들고 얇은 층으로 하여 편포나 직물에 접착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제품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접착제가 연화ㆍ용해하며, 거기에 기계력이 

가해지면 박리하기 쉽게 된다. 또한 착용조건에 따라 착용 중 접착이 부분적으로 

박리하는 경우도 있다. 



3.l.15 오일 클로드(oil cloth)제품의 태 변화 

오일 클로드제품은 면 또는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원단의 표면에 폴리우레탄 수

지나 아크릴산 에스테르를 코팅하여 기름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오일 클

로드를 사용한 제품은 드라이클리닝이나 수세에 의해 코팅제가 탈락하여 광택 및 

매끄러운감이 소실되거나, 태가 변하거나, 접착효과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다. 성

능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온화한 세정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오일 클로드에

는 대기중의 먼지나 유성오염이 부착ㆍ흡수하기 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온화한 

세정방법으로 세탁을 하면 반대로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긴

다. 

3.1.16 플록(flock)가공제품의 플록 탈락 

플록가공품은 기포 위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단섬유를 전기적으로 가즈

런히 植毛한다. 접착제로 부착시키기 때문에 접착제에 따라서는 드라이클리닝 세

정 중에 연화ㆍ용해되며, 게다가 기계적 마찰을 받으면 플록이 빠져버리는 경우

가 있다. 또한 착용 중이나 옷장에 보관하는 동안에 접착제가 열화되거나, 얼룩을 

뺄 때 그 용제에 플록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3.1.17 오펄(opal)가공 셔츠의 찢어짐 

오펄가공은 두 가지 섬유 중 한쪽 섬유를 약품에 의해 부분적으로 녹임으로써 

투명한 무늬모양을 만든다.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원단에 산성풀로 모양을 찍은 

후, 면을 용해시켜 폴리에스테르만을 남긴 모양을 낸 와이셔츠의 사고사례가 있

다. 모양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열의 영향을 받기 쉬워 와이셔츠 가공온도에 견디

지 못하고  용융해 버린 것이다. 이외에도 오펄가공제품은 무늬의 경계선이 마찰

로 흐트러지기 쉽고 섬유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3.l.18 안료수지 가공제품의 변퇴색 

안료수지 염료는 일반 염료와는 달리 섬유의 종류를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섬유에 사용된다. 안료날염은 안료입자를 합성수지 풀

과 골고루 섞어 프린트하여 가열함으로써 수지가 경화하면서 안료입자가 원단표

면에 고착된다. 염색이 裏面까지 선명하게 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세탁할 때 안

료의 접착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되는 경우, 안료도 

동시에 탈락하여 변퇴색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적색이 가장 변퇴하기 쉽고, 다

음에 황색, 청색의 순서로 변퇴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염색견뢰도에 따라 다르지

만, 기본적으로는 wet cleaning을 하는 편이 좋다. 

3.2 제조품질에 기인하는 사례 

3.2.l 농색 견제품의 색번짐 

검정색과 흰색의 실크원단을 조합하여 봉제한 원피스를 취급표시대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한 바, 색번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염색견뢰도가 낮은 원단을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 착용 중 속옷 등에 색상이 번질 염려가 있는 소재는 의복에 

사용하지 않는다. 製이탈리아  수입품에서도 자주 보인다. 또한 농색의 피혁을 담

색의 것과 짝 지우면 반드시 색이 번진다. 

3.2.2 주름(pleat)의 소실 

견제품의 주름이 소실되는 사고를 종종 볼 수 있다. 실크 블라우스 및 원피스의 

옷깃 주위에 주름을 준 제품은 주름이 수직으로 드리워져 벌어진 부분은 접은 자

국이 희미하게 된다. 플리트가공을 한 스카프도 매우 취급이 어렵고, 부분적인 얼

룩제거 처리는 하지 않는다. 견, 면, 마, 레이온 등 열가소성이 없는 소재에 플리트

가공이나 엠보스가공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꼭 필요가 있을 때는 수지가공

한 원단에 실시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3.2.3 신합섬의 승화 이염 

신합섬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아니지만, 폴리에스테르용의 일부 분산염료

에는 승화하기 쉬운 것이 있고, 특히 극세섬유나 초극세섬유의 경우는 염료를 다



량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승화에 의한 색무늬의 移染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원단

상태로 보관하거나 봉제 후 제품을 겹쳐놓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

는 세탁 후 아이론시에 이염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3.2.4 몰사 사용제품의 실 빠짐 

몰(mole)사는 심사 주위에 짧은 잔털을 꼬아 붙인 장식사로, 몰사 사용제품의 대

부분은 화려함을 내기 위해 원단표면에 몰사가 길게 나와 있다. 때문에 착용중 대

수롭지 않은 돌기물에 걸리거나 드라이클리닝 중에 훅, 지퍼, 버클 등에 걸리기 쉬

우며, 몰사는 루프상으로 스내깅(snagging)을 일으키거나 빠져버리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세탁시에는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뒤집어서 올이 가는 망에 넣고 단시

간 처리하지만 한계가 있다. 

3.2.5 원단 주름 

원단가공시 생긴 주름을 수정한 제품은 세탁시의 수분, 열, 비빔작용에 의한 완

화작용을 받아 주름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원단 주름은 봉제선을 경계로 

주름이 연속되지 않고 봉제선 부분에서 안쪽 시접방향으로 주름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원단 주름이 나타난 경우는 乾熱 아이론을 함으로써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탁 후 주름가공 제품과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주름을 펴야만 

하는 것과 주름을 펴면 안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름가공 제품에는 반드시 

그 취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3.2.6 땀과 일광의 복합작용에 의한 변퇴색 

옥외에서 착용중에 땀을 흘리고 일광을 오래 쪼이면 땀속의 성분이 환원표백작

용을 일으켜 변퇴색을 초래한다. 의복 표면의 어깨나 등에 변퇴색이 일어나는 것

이 특징이며, 핑크색이나 감색의 면제품에 잘 나타난다. 땀의 성분은 체질, 식생활, 

운동량, 약의 복용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동일상품이라도 변퇴색이 일

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2.7 가스 퇴색 

아세테이트, 나일론섬유에 사용되는 분산염료에는 산화질소가스, 염소가스 또

는 그들 가스와 빛과의 복합작용에 의해 화학변화를 일으키고 염료의 결합상태가 

변화하여 변퇴하는 것이 있다. 이 현상은 가스나 빛에 닿은 부분만 변퇴색이 나타

나는데, 영향을 받기 쉬운 색상은 노랑, 빨강, 파랑, 보라 및 핑크색이다. 산화질소

가스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석유, 도시가스 등의 연소가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3.2.8  엠보스 가공제품의 요철 소실 

엠보스가공은 열가소성 섬유에 열경화성 수지를 부착시켜 그 수지의 세팅효과

로 형태를 주거나 또는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등의 열가소성 직물을 요철모양

이 있는 가열 엠보스 캘린더를 통해 요철을 주고 있다. 사용되는 수지나 엠보스 캘

린더의 가열, 압력조건에 따라서는 드라이클리닝 세정만으로 요철이 소실되는 경

우도 있다. 또한 얼룩빼기 및 프레스 아이론의 열로도 요철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

다. 

3.2.9 니트의 뒤틀림(spirality) 

니트에 사용하는 실의 꼬임 및 편성방법에 따라서는 뒤틀림을 일으키는 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며, 세탁에서 뒤틀림이 발현하는 것이 있다. 단사를 사용하

는 平編니트에 발생하기 쉽다. 이 현상은 제품의 결점으로, 세탁으로는 막을 방법

이 없다. 

3.3 부자재의 품질에 기인하는 사례 

3.3.l 단추, 구슬의 용융 및 용해 

단추 및 구슬(beads) 등의 부자재에는 각종의 수지가 사용된다. 수지 중에는 열

에 약한 것이나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약한 것이 있어 용해 및 용융의 염려가 있다. 

열에 약한 것으로는 나일론, 조개, 아세틸, ABSㆍAS수지, 스틸롤 버튼이 있고, 드

라이클리닝 용제에 약한 것에도 조개, 아세틸, ABSㆍAS수지, 스틸롤 버튼이 있다. 



의복에 부착된 부속품을 하나하나 세탁전에 내열성이나 내용제성을 체크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주소재뿐 만 아니라, 버튼 등 부자재의 트러블도 늘어나고 있다. 

제품화할 때에 내열성이나 내세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의식

한 섬유제품 생산이 바람직하다. 

3.3.2 장식구(spangle)의 변색 

장식구의 주된 소재로는 폴리염화비닐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알루미늄 등이 

있다. 구조는 소재를 투명한 수지로 샌드위치한 것과 소재 그대로의 단층구조인 

것으로 구분하며, 단층구조의 것에는 본체를 착색한 것과 안료 등으로 도장한 것

이 있다. 장식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착용이나 세탁시의 마찰에 의해 수지가 박리

하여 외관, 색상, 광택이 변하는 것이 있다. 또한 착용중의 땀이나 산ㆍ알칼리표백

제 등에 의해 알루미늄이 변질되거나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되는 수지도 있다. 

장식구가 붙은 의류는 땀을 흘리면 즉시 손질을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비닐봉

투에 넣은 채로 보관하지 말 것, 또 과도의 스팀이나 아이론은 피할 것 등의 주의

가 필요하다. 

3.3.3 금속제 부속품에 의한 변색 

의복을 세탁한 후, 보관중에 금속제의 버튼이나 부속품 주변이 변색하는 경우

가 있다. 이것은 놋쇠의 금속이온이 장시간에 걸쳐 염료의 일부와 치환반응을 일

으켜 변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습윤ㆍ가열상태에서 원단의 일부를 수시간 접촉시

키면 금속버튼 및 부속품이 원단을 변색시키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3.3.4 와이셔츠 옷깃심의 수축 

와이셔츠의 심지는 고온세정 및 프레스에 의해 수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용하는 접착제에도 영향을 받는데, 폴리에틸렌계의 접착제를 사용한 것

은 폴리에스테르계의 것보다 수축정도가 크다. 단지 접착강도 자체는 폴리에틸렌

계 쪽이 강하다. 



3.4 사용조건에 기인하는 사례 

3.4.1 퍼머액에 의한 변퇴색 

퍼머액은 일반적으로 모발을 연화시키는 물질을 포함한 제 1액과, 이것을 중화

하기 위한 제 2액이 사용된다. 제 1액은 산성물질로, 환원표백성이 있는 티오글리

콜산 나트륨을 포함하며, 제 2액은 제 l액을 중화하는 알칼리성 물질로 산화표백

성이 있다. 이와 같이 퍼머액은 제 1액, 제 2액 모두 표백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

에 의류에 부착하면 염료를 변질시켜 변퇴색을 초래한다. 단지 퍼머액은 환원성

이 약하기 때문에 부착하더라도 바로 탈색되지 않고 수개월 지나서 서서히 나타

난다. 퍼머액은 물에 녹지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녹지 않는다. 만일 퍼머액이 

부착한 것을 알고 물로 제거해 두지 않으면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나중에 변

퇴색을 일으키게 된다. 

3.4.2 화장품에 의한 변퇴색 

포마드나 향수 등 액 상태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화합물은 의복의 

염료를 녹이기 쉽기 때문에 의복에 부착하면 염료가 침해되고, 이것을 세탁하면 

염료가 유출하여 변퇴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퍼머액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이 

부착하면 물로 헹구어 줄 필요가 있다. 

3.4.3 형광증백제의 분해에 의한 변퇴색 

형광증백제는 백도를 강조하거나, 염색물의 색상을 선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

만, 일광견뢰도가 낮아 분해되기 쉽다는 결점이 있다. 이것은 형광증백제가 태양

광선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청색계통의 빛을 내는 특징이 있어 그만큼 빛의 흡수

가 강하고 반응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탁 전에는 알기 어렵지만, 세탁에 의해 오염

이 제거되면 형광증백제가 분해된 부분과 분해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해진다. 세

탁 전 옷깃의 겉과 뒤, 주머니의 겉과 안 등 일광의 照射를 받기 쉬운 부분과 받기 

어려운 부분과의 색차이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4.4 형광증백제의 부착에 의한 변퇴색 

형광증백이 되어있지 않은 의복에 형광증백제가 들어간 세제를 사용함으로써 

염색물이 변색하거나 퇴색한 것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면제품은 형광증백제가 

흡착되기 쉽고, 또 베이지 및 핑크 등 적색계통의 염색품은 특히 변퇴한 것같이 보

이는 경향이 있다. 형광증백제의 사용방법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변퇴

하는데, 형광증백제의 부착 정도는 블랙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다. 

3.4.5 酸 부착에 의한 찢어짐 

화장실의 세정제나 자동차의 밧데리액이 의류에 부착한 채 방치되면, 그 속에 

포함된 산에 의해 섬유가 취화하여 찢어진다. 화장실의 세정제에는 묽은염산이나 

초산, 밧데리액에는 묽은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착되었을 때는 

물로 헹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4.6 손목시계에 의한 와이셔츠 소맷부리의 찢어짐 

와이셔츠 파손사고 중에 한쪽 소매만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착용중

에 손목시계의 금속벨트나 팔찌의 금속이온이 부착되고, 이것이 세정시 촉매가 

되어 사용하는 산소계 표백제를 분해하고 면을 취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

은 철 녹의 부착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4. 결 언 

상업세탁에 나타난 주된 사고사례를 소개하였지만, 지식이 있으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고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었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

에서 소비생활 중에서의 의복의 취급 및 드라이클리닝에 대해 이해해야 할 부분

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입장인 세탁업자는 새로운 패션에 대

한 관심과 깊은 지식을 갖고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